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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society in 2020 is facing a new turning point with the unprecedented COVID-19 crisis. 
In the future, Korean society is expected to gradually spread its postmodern characteristics 
across all areas. Pursuing collectivity and uniformity as in the past will make it a return 
to past-oriented pre-modernism. On the other hand, if one chooses either individuality 
or plurality, it will fall into another extreme of individualism and relativism. These two 
extremes of pre-modern uniformism and postmodern pluralism can never be an alternative 
to Korean society. Korea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needs a more comprehensive third 
alternative that respects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along with communities.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ological and educational inquiry towards this third alternative. For 
this third alternative, this study attempted to reflect on the followings. First, reflections on 
the heritage of the Korean Church that enabled its explosive growth; second, reflections 
on pastoral expertise and identity distinct from ordinary professionals; third, typological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cular culture and Christianity; fourth, reflections 
on the characteristics and methodologies of Christian education, which ar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the educational ministry; fifth, analytical reflection on major problems that 
hinder educational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Finally, this inquiry was completed by 
presenting a ‘Koinonia Educational Model’ as an alternative for the problem of disintegrationa 
and fragmentation residing in the Korean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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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21세기 세 번째 십 년기를 맞은 한국사회는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국가적, 교회적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
고 있다. 한국동란 이후 한국사회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외침에 익숙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뭉침과 흩어짐, 모임과 나눔은 인간의 집단성
과 개별성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 전통사회는 유교적 �집단�과 �연합�에 익숙해왔지만 이제 탈근대화 사회에 접어든 한
국사회는 �개별�과 �분리�를 향한 움직임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과 연합은 구심점과 단결력을 강화
해주지만 원심력과 창의적 개방성을 저해한다. 한편 개별과 분리는 원심력과 창의적 개방성을 제고해줄 수 있지만 구
심점과 단결력을 약화시킨다.1 구심점과 원심력, 단결력과 개방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그러한 방
안을 찾을 수 있다면 집단주의나 개인주의의 극단을 넘어 몰트만이 언급한 �집단적 개인주의�(collective individualism), 

�개인적 집단주의�(individual collectivism)라는 창조적 제 3지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 이러한 제 3지대는 코로
나-19 시대에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한국교회 성장을 가능케 한 

고유의 전통 유산이 무엇인가 살펴본다. 둘째, 한국사회를 위한 목회자의 전문성 및 정체성을 살펴본다. 셋째, 문화와 종교, 

문화와 기독교 사이의 관계성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본다. 넷째, 교육목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기독교교육의 특성과 방법론
을 고찰한다. 다섯째, 교육목회를 저해하는 분리-단절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 분석적으로 조명해본다. 마지막으로 분
리-단절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2. 한국교회 전통과 영적 유산: 관계적 조망
외국인 교수, 목회자, 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다. 2천 년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와 같은 폭발적 성장은 찾아볼 수 없는데, 이러한 성장에는 그 속에 반드시 어떤 요인이
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상황과 

유사한 정치적 억압, 동족상쟁, 절대 빈곤, 3세계적 환경에 놓였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독 한국만이 엄청난 교회성장과 더
불어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타 국가들과 구별되는 한국 특유의 중요한 요인
은 무엇보다 영적 요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교회의 영적 특성은 �The Church of 3 P�s�로 표현할 수 있다. �The Church of 

Prayer, Passion, and Perseverance�라는 영적 유산이 한국교회를 세계가 주목하는 교회로 만든 것이다.3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 열정 있는 교회였고,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인내를 지키는 교회였다. 기도의 

눈물이 있었고 열정의 땀방울이 있었고 순교의 피 흘림이 있는 교회였다. 구한말에는 서양종교, 일제 치하에는 애국 종
교, 공산 치하에는 유일신 종교라고 탄압받았다, 독재 정권하에서는 자유와 해방을 위해 많은 고난을 이겨낸 교회가 한
국교회이다. 한국교회가 이처럼 기도, 열정, 견인의 영성을 갖게 된 것은 1903년 원산대부흥과 1907년 평양대부흥으로 

인한 것이었다. 하디 선교사의 진솔한 죄고백, 성경공부와 기도운동 그리고 길선주 목사의 죄고백으로 점화된 평양대
부흥은 �진정한 한국교회의 시작�을 가능케 한 역사적, 영적 사건이었다는 것이 교회사가 민경배의 분석이다.4 이를 통
해 한반도 전역에 말씀, 회개,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중국, 만주, 인도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영적 

토양 속에서 한반도 교회의 전국적 연계망이 형성되었다. 그 위에 주님 사랑, 나라 사랑의 열정이 이어져 1919년 삼일 

만세운동에 교회가 앞장서게 되었고, 조선인 전체의 1.3% 내외밖에 되지 않을 만큼 미약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삼일운
동 참가자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을 기독교인 지도자가 맡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나라 

사랑 열정은 괄목할 만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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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오늘의 한국교회는 이러한 유산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치열하게 자신과 씨름
하고 악한 유혹과 죄의 문제를 놓고 투쟁하는 기도의 골방이 사라지고 있다. 마음을 모아 드리는 합심기도와 통성기도
가 열광주의로 매도당하고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본을 보인 금식기도는 유행 지난 구태가 되어가고 있다. 외적 성취
에 대한 열정이 강해짐에 비해 전도와 구령을 향한 열정은 점점 식어간다. 하나님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려는 결
단도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 박해나 순교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미지수이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에, 그것을 단순 논
리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적, 대증적 분석보다는 뿌리적, 근원적 분석을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이 한국교회 위기의 외적, 배경적 요인이라면 신앙적, 영
적 차원은 한국교회 위기의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교회의 위기 분석을 교회 내적, 본질적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외적 증상 치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내적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본
적으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능력 속에 형성되고, 하나님-나-이웃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본 연구는 �영성 

및 관계적� 관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될 것이다.

3. 한국 사회를 위한 목회자의 전문성 및 정체성
세계적 명성을 가진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Margaret Mead)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질문한다.

오늘날의 다원주의, 이동성, 세분화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 속에서 사회질서와 구조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기능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전문적 직업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병
든 자를 치유하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법률가들은 법을 해석함으로써 사회체계 속에 필요한 법적 정당성과 기준을 보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목회자
들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언자, 제사장, 왕 등과 같은 애매한 이미지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언자
는 프로이드, 융, 막스, 다윈, 아인슈타인처럼 그들의 머리로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왕은 국회의원, 주지사, 대통령처럼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마가렛 미드와 탈콧 파슨스처럼 사
람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사회체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께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6

마가렛 미드는 목회자들에게 근원적 질문과 함께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오늘의 목회자들은 과연 무엇을 하는 사
람들인가? 전통 기독교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 전문직은 목회자, 법조인, 의료인이었다. 영, 혼, 육의 유기적 복합체라는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 목회자는 영적 차원, 법조인은 정신적 차원, 의료인은 육체적 차원에 주된 관심을 기울인다. 세 

전문직은 자신의 전문성과 고유 영역을 나타내는 경전과 제복을 가지고 있다. 목회자는 성경과 성의를, 법조인은 법전
과 법복을, 의료인은 의학서와 가운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드러낸다.

미드는 목회자 고유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다. 과거 전문인력이 부족했을 때는 목회자들에게 주어
진 사회적 책임이 훨씬 더 많이 주어졌다. 하지만 전문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인력이 확충되어 감에 따라 목회자가 해
왔던 일들이 점점 세분화된 인력의 담당업무로 이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목회자 고유의 전문성
과 정체성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에 기여한다. 이것은 

곧 �자신�과 �환경�이라는 2차원적 세계 속에서의 사역이다. 하지만 목회자는 2차원을 넘어 4차원적 세계 속에서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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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다.7 목회자도 똑같은 동료 시민임이 틀림없고,�자신�과 �환경�이라는 2차원적 세
계에서 성실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받는다. 하지만 목회자는 2차원적 세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와 죽음,�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과 생명�이라는 실재를 붙들고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
문이다. �죄와 죽음�, �해방과 생명�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 모두에게 중요한 차원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
의 세속화와 무신론은 이 중요한 차원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그 결과 심각한 왜곡, 일탈, 기현상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 건강과 불건강, 도덕과 부도덕이 이리저리 섞이고 뒤틀려 교회와 사회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목회자
는 2차원이 아닌 4차원적 시각과 비전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이다. 하나님 앞(coram Deo)에서, 그리스도 안(en Christo)에서, 성령과 더불어(kata Spiritus) 참된 인간으로서 자신, 가정, 

교회, 사회, 세계에 봉사하며, 모범을 보이며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 특유의 전문성이요 정체
성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고유의 정체성과 책무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목회자는 자신, 이웃, 사회, 세계와의 관계성을 올
바로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근원적� 관계성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 �근원적� 관계성이란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근원되신 하나님
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회복시키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 제사장, 예언자, 왕의 삼중직을 

감당하였다. 제사장적 중보, 예언자적 깨우침, 왕적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신 것이다.8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크리스천들은 삶 속에서 이러한 삼중직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 그중에서도 

목회자는 누구보다 이 일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감당하도록 소명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목회자들은 어떤 일을 하
십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 앞에
서 목회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차원의 감
옥에 갇힌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해방과 생명�으로 인도함으로써 온전한 4차원의 실재를 보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전문성과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목회자는 그리
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영적 중보자, 교사, 섬김이입니다.� 여기에서 �영적�이란 말은 2차원이 아닌 4차원적 실재라는 뜻
이다. 목회자는 �자신-환경-죄와 죽음-해방과 생명�이란 4차원 실재 속에서 특유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초월적� 관계성, 나와 자신과의 관계를 �실존적� 관계성,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대인적� 관
계성, 나와 사회 & 세계와의 관계를 가리켜 �사회적� 관계성이라 부를 수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주이심
을 고백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에 동참함
으로써, 그리스도의 영 위에 �투명하게 기초�(transparently grounded)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임을 키에르
케고르는 강조한다. 나와의 실존적 관계성은 사유의 주체로서의 나(I)와 사유의 대상으로서의 나(me) 사이에 괴리와 왜
곡 없이 수용, 용납, 일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자아통합�(ego integrity)이 이루어진다. 대인적 관계성은 �네 이웃을 네 몸
처럼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계명에 기초해서 신애(神愛)->자애(自愛)->인애(隣愛)로 확장되어가야 한다. 사
회적 관계성에서 말하는 �사회�는 특정 대상보다는 시대적, 문화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제 사회적 관계성에 대한 고찰
을 문화적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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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 종교, 기독교의 관계성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캐치 프레이즈는 인간 삶에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다. 책이란 인간의 문화활동을 활자로 담아 표현하는 인간 특유의 창작물이다. 책도 인간 문화의 일환임을 생각
할 때 �사람은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사람을 만든다�는 표현도 가능하다. 인간 삶에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음식 없는 삶은 가능할 수 있어도 문화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 음식을 

만들기도 전에 이미 음식문화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삶은 문화를 통해 구현되고 문화는 인간 삶에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고 필수불가결한 실재이다.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을 설명하기 위해 리처드 니버의 명저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 제시된 유
형론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10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성을 둘 사이의 전치사를 중심으로 5가지 유형으로 제시
한다. 그는 기독교 역사를 통시적으로 고찰하면서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앙 및 기독교 진리주장을 대변하는 반면, 문
화는 각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담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니버의 유형론은 기독교 전통을 중시하는 �기
독교교육�과 정치-경제-사회적 장을 중시하는 �문화�의 관계성에 대한 통찰을 준다.11

1)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

이 입장은 세속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와 세속문화 사이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분명한 단절이 있음을 강조한다. 기
독교 세계관과 가치관, 기독교적 전제와 지향점이 세속문화와는 불가공약성, 불연속성을 이루고 있기에 이 둘은 서로 

대립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가, 문화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터툴리안, 중세 수도원의 종파운동 등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입장 속에는 탈사회적, 신비주의적 

경향성이 나타난다. 그 결과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는 반문화적이고 현실도피적인 경향성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피하기 힘든 모순과 불일치가 나타난다. 스스로 세상을 등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한 어
떤 형태로든 세상 문화는 그들을 따라 다닐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는 물과 같고 공기와 같기에 사람은 문화와 함께 문화와 더불어 살아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요 3:16)을 기억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마 6:10) 가르치신 그리
스도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크리스천은 문화에 속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세상 문화를 활용하되 그 방향과 의미를 하나님 뜻에 따라 변화시켜가야 갈 책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문화의 기독교

이 입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문화적 이상을 달성하신 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한 모델로 바라본다. 그
리스도를 위대한 교육자요 도덕적 모범을 실천한 지도자, 문화의 진정한 완성를 보여준 영웅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
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문화 정신과 가치를 성실히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속에는 일정 부분 연속성이 들어있고,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상통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이들은 문화발전과 

창달을 위해 헌신한다. 이러한 입장은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존 로크와 칸트 같은 18세기 기독교 합리주의자, 슐라이어
마허나 리츨 같은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을 속에서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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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 선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와 당대의 세속문화를 연속성 속에서만 바라보며 과도한 일치와 확장을 추구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물론 문화는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문화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예수님 자신도 당시 중근동 문화와 그레코-로만 문화가 교차되는 시공
간 속에서 행동하며 사역을 이루어가셨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분명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문화에 속한 존재는 아님
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는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3)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

이 입장은 문화와 기독교, 기독교와 문화 사이에는 불연속성과 함께 연속성도 있음을 긍정한다. 따라서 �문화와 기독
교�라는 주제에 대해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공존 및 양자종합의 자세를 견지한다.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는 그리
스도가 믿는 자들의 주님인 동시에, 만물의 근본원리 곧 로고스(Logos)이심을 강조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토
머스 아퀴나스, 조셉 버틀러 등에게서 이러한 입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와는 달리 세속문화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한다. 또한 �문화의 기독교�와는 달
리 세속문화에 결여된 기독교의 초월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세속문화와 기독교의 내재적 차원을 거의 

동일 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세속문화와 기독교의 내재적 차원 사이에 연속성만 있지 않고 불연속성도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4) 역설적 관계에 놓인 기독교와 문화

이 입장은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문화 위에 군림하는 기독교�가 세속문화에 대해 비
교적 관대하고 수용적임에 비해, �역설적 관계에 놓인 기독교와 문화�는 비기독교적, 반기독교적 요소들이 문화 속에 

있음을 예리하게 간파한다. 그러나 세속문화 속에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 있음을 알면서도 인간이 육체를 가진 이상 이
러한 문화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음도 인정한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과 같은 바울의 탄식 속에도 나타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 7:24-25). 이들이 믿
는 하나님은 왜곡과 일탈이 있는 세속문화 속에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오염된 세계를 긍휼로 붙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러한 자세를 마틴 루터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이세상 나라� 백
성임을 인정하며 �두 왕국 사상�을 제시한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와 긍휼의 나라인 반면, 이세상 나라는 분노와 통치의 

나라이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은 두 나라가 요청하는 의무와 책임을 함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하나
님 백성들이 처한 갈등과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 입장 속에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일방적 강조로 인해 반율법주의
로 치우치거나 세상의 문화적 왜곡을 용인하는 위험도 함께 들어있다.

5)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기독교

이 입장은 세속문화 속에는 일종의 가능성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성도 함께 있음을 주목한다. 세속문화에는 기
독교와 연결될 수 있는 연속성도 있지만 반기독교적 요소, 불연속적 차원이 있음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문화에 대립
하는 기독교�처럼 세상과 문화로부터 도피하거나 분리하지 않는다. �역설적 관계에 놓인 기독교와 문화�처럼 연속성
과 불연속성을 함께 보지만, 하나님 구속의 시간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을 변혁시키는 일에 앞장선다. 이 입장은 �문화의 기독교�처럼 문화와 기독교를 동일선에 놓지도 않으며, �문화에 군림
하는 기독교�처럼 세속문화를 기독교의 내재적 차원과 동일시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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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틴, 칼빈, 웨슬리, 모리스 등에게서 이런 모습이 발견된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정죄하거나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속문화와 역사 속
에서 소금, 빛, 밀알로서 문화와 역사를 변혁하는 일에 앞장서야 함을 역설한다.

리처드 니버는 어느 한 유형을 자신이 선택한 유형으로 특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다섯 유형 중에서 문
제점이나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은 유일한 유형이 바로 이 �문화를 변혁하는 기독교�라는 유형이다.12 세속문화의 가능
성과 함께 제한성을,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가치관 및 세계관의 관점에서 성찰하며, 비판적 수용과 함께 하나님나라 건
설을 위한 변혁을 함께 수행하는 입장인 것이다. 이제 문화를 변혁해 나가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기독교교육학의 특성
과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5. 기독교교육학의 특성 및 방법론
기독교교육학은 �기독교�와 �교육학�의 합성어로서 그 속에 �기독교�적 특성과 �교육학�의 특성이 함께 들어있다. 기독
교적 특성은 신학, 교리, 전통,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고, 교육학적 특성은 교육학,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등
의 인문-사회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 축의 특성을 상호 비교해본다면, 후자에 비해 전자가 초월, 불연속, 목적론, 

가능성, 변형화를 지향한다면, 후자는 내재, 연속, 인과론, 필연성, 사회화를 지향한다. 두 축이 서로에 대해 가진 위상 

및 영향력에 따라, �기독교�와 �교육학�의 만남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13

1)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특성: ‘기독교’와 ‘교육학’의 만남

(1) �기독교�의 일방적 우위성
이 입장은 �기독교�가 �교육학�을 일방적으로 좌우하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다. 모든 진리 파악 및 실천을 위한 근거, 

기준, 자원이 기독교 전통 속에 들어있기에 교육은 그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전달하는 기능적 역할만 수행하면 된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은 �교육학�에 대한 �기독교�의 절대성과 배타성만을 강조한다. 이러한 기독교교육학은 예
배, 설교, 성경, 교리를 통해 나타난 기독교적 진리를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만 치중하게 된다. 이들의 입
장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단절에서 온 것으로 보고 구원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바른 교리(ortho-doxy)를 알고 믿는 것
이다.

(2) �교육학�의 일방적 우위성
이 입장은 �교육학�이 �기독교�를 일방적으로 이끄는 매우 진보적 입장이다.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절대적 가
치가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교육내용 속에 도덕적, 윤리적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낙관적 견해이다. 교육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과학 중심의 연구, 통찰, 깨달음이 중요하며, 이
러한 연구를 통해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방향만 추구하게 되면 기독교보다는 

인간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과 학문적 성찰을 통해 그들의 이상을 이루려 하는 인본주의의 한계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
다. 예를 들어 인간의 죄를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고, 바른 실천(ortho-praxy)을 통해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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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독교�와 �교육학�의 상호보완 및 상호역동성
이 입장은 �기독교�에 의해 �교육학�의 통전성이 침해되거나 �교육학�에 의해 �기독교�의 통전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서
로의 고유성과 통전성을 존중하면서, 학제 간 연구의 토대 위에서 상호교정, 상호보완, 상호비옥화를 통해 기독교의 보
편적 진리 탐구를 향한 통섭적 연구를 지향하는 입장이다. 아더 홈스(Arthur Holmes)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
다』(All Truch is God�s Truth)란 저서에서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는 성경말씀은 물론이고 피조세계 및 우
주 속에 편만해 있다.14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신학뿐 아니라 교육학, 철학, 심리학, 사회학,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에 부
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음을 인정한다. 기독교 진리 주장(truth claim)의 통전성, 입체성, 편만성을 수용하
고 그것이 왜곡된 학문이 아닌 참된 학문이라면 모든 학문과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죽음, 부활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보다 넓고 깊게 알아가는 것을 추구하며,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학문적 성찰을 수행한다. 예
를 들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단절 및 그로부터 파생된 모든 관계의 왜곡과 일탈이기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토대 위에서 대신적(對神的), 대내적(intra-personal), 대인적(inter-personal), 대사회적, 대역사적 차원의 전인적 

관계 회복을 통해 통전적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바른 교리(ortho-doxy)뿐 아니라 바른 태도(ortho-

pathy), 바른 실천(ortho-praxy)을 그 속에 함께 포괄한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실천하는 것이 하나로 만나는 통
전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전적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켜 �통전적 기독교교육�(Holistic Christian 

Education)이라 칭하기로 하자. 통전적 기독교교육을 수행하는 방법론적 토대를 �신-인 관계�(God-human relationship) 

및 기독교와 교육학 관계의 원형이라 그리스도의 양성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통전적 기독교교육 방법론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하자.15

2) 통전적 기독교교육 방법론

통전적 기독교교육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데보라 헌싱어의 �칼케돈 모형�(Chalcedonian Pattern)16 및 폴라니와 로더의 

�뫼비우스띠 모델�(Möbius Band Model)과 맥을 같이 한다.17 헌싱어는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리, 혼합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처럼, 기독교와 교육학이 상호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신성과 인성이 신
비적 연합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기독교�와 �교육�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처럼 상호공존과 연합을 통해 기독교 진리에 입각한 바른 신앙과 바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려는 것이다.18 이러한 관점에서 헌싱어의 �칼케돈 유형�과 폴라니 및 로더의 �뫼비우스띠 모델�과 통전적 기독
교교육 방법론은 기본적으로 그 지향하는 바와 실천 방법론이 서로 상통한다. 로더는 헌싱어 이전부터 마이클 폴라니의 

�한계적 조율�(marginal control)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 대해 한계적 조율을 수행함을 강조하였다. 로더는 

실천신학의 모든 분야에 이러한 �그리스도론적 방법론�(Christological methodology)이 적용되어야 함을 역설한다.19

근원적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기독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방식과 사역방식�을 토대로 한 통전성에 기초
한다. 그리스도의 존재방식과 사역방식은 칼케돈 신조에 명시된 것처럼, 신성과 인성이라는 �양극의 관계적 일치�(bipolar 

relational unity)인 동시에, 신성이 보여주는 인성에 대한 한계적 조율성을 보여준다. �교육�에 비해 초월의 가능성을 열어놓
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신성 축에 상응한다면, 초월성보다 내재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그리스도의 인성 축에 상응한다. 

이러한 �신성과 기독교�는 뫼비우스띠 모델의 상단에, �인성과 교육�은 하단에 놓이게 된다. 폴라니와 로더의 통찰을 활용하
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한 것이다.20 즉, 뫼비우스 모델의 �상단�은 하단의 방향, 목적, 의미를 제시해주고, �하단�은 상단
의 그러한 차원을 추진, 보완, 실현해준다. 따라서 �기독교�는 �교육�의 방향, 목적, 의미를 밝혀주게 되고, �교육�은 그러한 방
향, 목적, 의미를 추진, 보완, 실현해 나가게 되는 뫼비우스 모델은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방법론적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관점에서 한국교회 교육목회에 나타나는 분리와 단절의 문제를 분석, 진단, 조명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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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목회 정의 및 분리-단절의 문제
『교육목회 커리큘럼』의 저자 해리스 또한 교육목회의 범주를 이렇게 제시한다.

목회적 소명은 그 단어 자체에 암시되듯이, 특별한 삶의 방식에로의 부름이요, 특별한 삶의 방식에 대한 요구이다. 

이러한 특수성은 �목회적�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보살핌과 관계성을 함축하고, 아
울러 기독교적인 사역활동에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함축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구를 돌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교회 안과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하
나님과의 관계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21

해리스의 주장은 교육목회는 교회 자체만을 위한 교회 내적 삶으로 제한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의 내적 삶
은 중요하다. 그것은 교회 존재의 기반이요 교회 밖을 향한 생명적 사역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목회는 자
기 자신의 생존이나 자기만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목회는 사회와 세계를 위한 섬김과 봉사, 구령사업
과 사회선교를 위한 통로요 견인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곧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
인�(행 1:8)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다.

현재 한국교회 교육목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의 급감, 문화지체 현상의 누적, 교사 확충
의 어려움, 사회적 신뢰 상실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목회를 향한 관심과 에너지가 급속히 저
하될 뿐 아니라 교육목회 내에 많은 일탈적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목회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원의 분리와 단절의 문제이다. 신앙과 삶, 교회 안과 교회 밖, 현세대와 다음 세대, 본당과 교육관, 각 

부서 간의 분리와 단절은 교육목회를 저해하고 그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교육목회 및 교육목회 커리큘럼에 대해 

일별한 후 교육목회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분리와 단절 문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교육과 목회를 포괄하는 교육목회

교육과 목회, 목회와 교육은 원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교육목회 및 교육선교를 명하는 그리스도의 위
임명령은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치라�로 요약된다(마28:19-20). 이는 모두 전도훈련, 제자훈련, 세례교육, 

신앙교육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른 교회의 내적 사역은 철저히 교육 및 교육목회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
다. 실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가르침,� �말씀,� �교제,� �예배� �봉사�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리아 해리스가 말하는 교
회의 존재 이유 및 역할과 정확히 일치한다. 마리아 해리스는 진정한 기독교교육 및 교육목회는 단순한 디다케(가르침)

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빚어가는 과정임을 역설한다. 참된 교육목회는 디다케(가르침) 외에 케리
그마(말씀선포), 레이투르기아(예배), 코이노니아(친교), 디아코니아(봉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커리큘럼이 있는 목회가 활성화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 하나님의 친백성
을 부르시고(called-out), 훈련시키시고(called-up), 세상 속으로 보내신다(called-into).22 훈련 없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세상에 의해 역으로 오염 내지 변질되기 쉽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적, 교리적 훈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입체적, 총체적 커리큘럼이 요청
된다. 입체적, 총체적 커리큘럼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빚어나가는 다섯 손가락과도 같다. �하나님 사랑�에 관
한 교육을 한 예로 들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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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사랑�이란 주제를 성경공부나 교리공부만으로 가르치는 것(didache)은 지식훈련 내지 머리 훈련에 그치고 말 

것이다. 하나님 사랑을 주제로 한 설교(kerygma)-기도-찬송-예배(leiturgia)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고 마음에 새
겨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성도 간의 친교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눔으로써(협의의 koinonia) 사랑 속에서의 삶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느끼고 나누고 경험한 사랑을 사회적 약자 및 어려움을 당한 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실천함
으로써(diakonia) �하나님 사랑�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처럼 머리, 가슴, 몸과 영, 혼, 육이 입체적
으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야다�(yada)와 �기노스코�(ginosko)가 일어나는 총체적 신앙 훈련이 진정한 의미의 교
육목회인 것이다.

2) 교육목회의 핵심과제 및 분리-단절의 극복
교육목회는 단순한 주일학교, 교회학교, 디다케가 아니다. 교육목회 속에 이러한 실천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일 뿐, 교
육목회는 보다 포괄적이고 입체적인 것이다. 교육목회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의 유연성, 통합성, 일치성을 필요로 한다. 몸이 유기적이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 있거나 분리되어 있으면 그것은 건강
성과 생명력을 급속히 잃고 만다. 한국교회와 교육목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
기에 있다. 이처럼 교회 및 교육목회에 나타나는 단절과 분리야말로 한국교회와 교육목회를 다시 살리기 위해 가장 중
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면 한국교회와 교육목회에 나타나는 분리와 단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23

(1) 신앙과 삶의 분리
과거에는 교회가 사회를 염려하고 걱정하였다면 어느 때부터인가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것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다. 21세기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말
하는 신앙과 삶 사이에 심각한 분리와 괴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리와 괴리 극복 없이는 전도, 구령, 교
회 성장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루라도 빨리 올바른 교육목회를 통해 바른 신앙, 바른 실천, 바른 관계 회
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와 교육의 생명력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게 될 것이다.

(2)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분리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편향된 보수와 편향된 진보라는 두 그룹으로 대별된다. 보수는 구령과 전도를 강조하는 반
면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무에 대한 강조가 부족한 경향이 있다. 한편 진보는 사회정의와 사회구원을 강조하는 대신 

구령과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한다면, 보수와 

진보는 그 몸의 균형을 잡는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에 해당한다. 이 두 날개가 몸의 전체적 균형을 잡아주기에, 그리
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서로를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교회 내적 돌
봄과 생명력을 갖춘 보수는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무를 감당해야 하고, 교회 외적 사역과 참여에 관심이 있는 진보는 

자신과 교회, 이웃의 복음적 생명력과 구령의 열정에 눈떠야 한다. 이처럼 교회 안과 교회 밖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고 

온전한 사역을 위한 공동체로 통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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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세대와 다음세대의 분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속도가 빠른 나라로 자타가 공인한다. 속도가 빠른 것은 생산성 및 디지털 산업의 측면에
서 유리한 점이 많다. 하지만 빠른 변화로 인해 세대 간의 간극과 단절이 과거 어느 때보다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교회는 사회에 비해 문화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다음세대와는 문화정서적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녀 사랑이 특심한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정
서와 취향을 존중해주고 맞춰주고자 노력한다. 일반 사회는 물론이고 크리스천 가정과 비교해보아도, 교회는 다음세
대의 정서와 취향에 대해 그다지 수용적이거나 개방적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21세기 한국교회를 향한 다음세대의 

반응을 댄 킴볼(Dan Kimball)은 이렇게 표현한다.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24 교회 내 다음세대 위기와 교회학
교의 급감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어른에게 맞추는 것 이상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스스
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성육신�과(빌 2:5-11),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기를 서슴지 않은 사도 바울
의 �눈높이� 목회는(고전 9:22) 오늘의 사역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본당과 교육관의 분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가정위기를 높일 수 있는 역설성을 지니고 있다. 교회에 도착하는 즉
시 부모는 본당으로 자녀들은 교육관으로 떨어지게 된다. 예배를 마친 후에도 아빠는 남선교회로, 엄마는 여전도회로, 

형제자매는 각부서 별 활동으로 흩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족 간의 결별은 물론이고, 설교말씀과 성경공부 주제도 제각
각 다르기 때문에 영적 구심점도 찾기가 어렵다. 한국처럼 바쁜 사회에서 주중에 각자가 바쁜 삶을 살다가 모처럼 맞은 

주말에도 서로 흩어져 서로 다른 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가족으로서의 친교와 영적 구심점을 이루기가 어려운 현실이
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당과 교육과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
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전교인 친교 활동, 전교인 체험학습, 전교인 수련회 등을 활용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세대 간 연
합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성년그룹은 본당을 중심으로, 미성년그룹은 교육관을 중심으로 모든 예배와 활동이 이루어지다보니 다음 세대가 볼 

때 본당이 낯설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세대 간 단절과 괴리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고등부 학생
들이 청년이 되어 활동무대를 교육관에서 본당으로 옮기는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이러한 이질감
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5) 교육부서 간의 분리
본당과 교육관만 분리된 것이 아니다. 교육부서 간에도 원활한 소통과 친교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각부서 별로 예배, 

성경공부,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각 부서간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부족하다. 오
히려 부서들 간에 묘한 비교의식과 불건강한 경쟁을 벌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것은 하나님백성 공동체 의식 형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선배와 후배, 부서와 부서 간 협력과 연대적 노력을 통해 공동체 정신도 배우고 사회성과 창의성도 높
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현실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서들 간의 친교와 교류를 통해 직전 부
서에서 다음 부서로의 진급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탈락하는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육공동체, 예배공동체, 전 백성공동체로서의 친교와 연합 활동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분리와 단절을 극복
하는 것은 한국교회 및 교육목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올바른 교육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분리와 단절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분리와 단절 극복
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서 연구자는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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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전적 기독교교육에 입각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음을 증언한다. 그렇다면 인간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human community)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divine community)을 그 속에 회복해나갈 때 참된 성장이 일어난다. 하나님 공동체 즉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단절, 억압, 불일치가 아닌 연합, 해방, 일치가 나타난다.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는 진정한 친
교로서의 역동적 코이노니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역동화하는 교육목
회를 가리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성 회복을 기초로 자신-교회-이웃-사회-세계 속에 코이노니아의 역동성을 심화, 확장시켜 나감으로써 하나
님나라 확장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 모델을 캠벨 와이코프의 커리큘럼 구조에 맞춰 다
음과 같이 그 내용을 구성해보고자 한다.25

1) 교육목적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만남의 토대 위에서, 변형화와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 및 공동체가 성
부, 성자, 성령의 상호교제, 상호보완, 상호해방을 구현해나가도록 하는 교육목회�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왜곡되었기에 다양한 형태의 분리와 단절이 삶의 모든 곳에 나타난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이러한 왜곡, 분리, 단절을 치유하고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것을 지향한다. 즉 개인, 

가정, 교회, 사회, 세계 속에 코이노니아적 생명력과 역동성이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교육내용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
기 위해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 교회, 학교, 사회에서 개인적, 공동적으로 하나님 통치가 확장되
도록 하기 위해 지식/태도/실천 영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3) 교육방법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사회화와 변형화의 교육방법을 동시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수행해나간다.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일반교육을 기독교교육 속에 분별력 있게 차용하고 응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교육심리학, 발달
심리학, 집단역학, 교육사회학, 커리큘럼이론, 교육철학이론 등, 교육학 등에서 발견된 다양한 전문 지식과 이론들을 활
용함으로써 학습자의 바람직한 지식, 태도, 실천을 위한 �형성적 노력�(formational effort)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일반교육 내용 및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화�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아-환경�이라는 2차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변형화�는 이처럼 제한되고 좁아진 2차원적 구도를 4차원적 구도로 확장시킨다. 인간이 흔히 경험하는 2차원
적 구도는 4차원적 실재를 인간중심적 시각으로 축소시켜 놓은 것이다. �인간-환경�이라는 2차원적 구도에 결핍된 두 

차원 즉, �죄와 죽음-해방과 생명�이라는 4차원적 실재를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도록 

돕는 것이 변형화교육인 것이다. 변형화교육은 �삼위일체 하나님-교사-학습자�라는 역동성 속에서 이루어진다. 따라
서 교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처럼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교육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변형화교육은 2차원을 4차원으로, 인간주권을 하나님 주권으로, 행위중심을 존재중심으로 확장시키는 �변형적 역동
성�(transformational dynamics) 속에서 교육을 전개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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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회화교육은 일반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방식임에 비해, 변형화교육은 실존적, 고백적, 성령중심적 

현장 속에서 이루어진다. 사회화교육은 인간의 이성, 내재성, 연속성, 예측성 중심의 교육임에 비해, 변형화교육은 하나
님의 계시성, 초월성, 불연속성, 불가예측성 중심의 교육인 것이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이러한 사회화와 변형화를 통전적 시각에서 함께 활용한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교육과 

목회의 궁극적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고 고백한다. 따라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가장 성경적이고 온
전한 교육방법으로서 �성육신적� 교육 방법론 또는 �그리스도적 교육방법론�을 취하고자 한다. 즉 사회화교육과 변형화
교육이 십자가의 두 축처럼 수평과 수직으로 교차하는 방법을 채택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수평목처럼 내재적, 이성
적 차원의 교육과 십자가의 수직목처럼 초월적, 계시적 차원의 교육을 단속적(斷續的)으로 교차시킴으로써 온전한 십
자가 신학의 토대 위에서 코이노니아 교육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평목과 수직목의 교차라는 2차원적 단면을 좀 더 구
체적으로 표현하면 수평과 수직의 교차점에 �신기한 고리�(strange loop) 즉 �뫼비우스 역동성�(Möbius dynamics)이 발생
한다.26 뫼비우스 역동성이란 수직과 수평이 교차할 때 이 두 축이 마치 �뫼비우스띠�처럼 놀라운 입체적 연합, 변형적 

연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즉 수직은 수평이 될 수 없고 수평은 수직이 될 수 없는데, 뫼비우스적 연합은 수직은 수평
으로 수평은 수직으로의 변형적 연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수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수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대변한다.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이 인성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참여하게 되기에 

십자가는 신비적 연합의 영적 아이콘이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제자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고 한 고백이 눈앞에
서 성취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실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다. 칼케돈 공의회는 베드
로의 이러한 고백을 그리스도론으로서 교리적으로 확정해주었을 뿐이다.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 예수
를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로 섬길 수 있도록 확정해 준 것이다.

4) 교육주체 및 대상

일반교육에서는 교육의 주체가 교사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의 주체는 교사뿐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학습자를 함께 포함한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인간의 원형이 창조주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 공동
체의 원형이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임을 믿고 고백하며 교수-학습 공동체로 빚어져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코이노
니아 교육목회의 근본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나가는 

�하나님의 교육�(Educatio Dei)인 것이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에 있어서 교사는 �하나님의 교육�을 위한 통로(channel), 

안내자(guide), 촉진자(facilitator)이다. �사회화�를 통한 형성(formation) 및 �변형화�(transformation)를 통한 변형, 이 둘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성육신적 코이노니아�를 통해 재형성(re-formation)이 일어나도록 안내하고 촉진하는 주체가 교
사인 것이다. 학생은 교사의 이러한 안내, 촉진을 수동적으로 구경하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 응답, 

결단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참여하게 된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교사가 학생에게 일방적
으로 전달하고 학습자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은행저축식� 교육을 지양한다.27 이런 교육에서는 상호성, 보완
성, 역동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는 하나님-교사-학생 간의 인격적 만남, 참여, 변화를 지향한
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교사-학생 간의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이러한 코이노니아는 개인, 공동체, 교회, 사
회, 세계를 변화시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나라를 확장해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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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시기 및 장소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의 교육시기는 기본적으로 두 차원의 시간을 함께 존중한다. 하나는 양적 시간, 인간의 시간으
로서의 크로노스(chronos)요 또 하나는 질적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카이로스(kairos)이다. 크로노스가 일반교육
에서 말하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신적 계시와 변화의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간발달의 전 과
정과 사회적 시간에 집중하는 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섭리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깨달음, 통찰, 각성, 회심 등
의 역동적 변화에 집중한다. 이것은 사회화와 변형화의 양대 기둥을 함께 아우르며 오토 볼노브(Otto Bollnow)의 �단속
적�(斷續的) 방법, 즉 연속성과 함께 불연속성, 불연속성과 함께 연속성을 품고자 하는 것이다.28

코이노니아 교육목회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과 교회이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이 구약 창세기의 가정
과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축소된 교회라면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다. 가정에서 육적인 생
명이 잉태, 출산, 양육된다면, 교회에서는 영적 생명이 잉태, 출산, 양육된다.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은 유기적 관련 

속에서 개인 및 공동체의 영, 혼, 육의 출산과 양육 그리고 변화와 변형을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와 변형
이 가정, 교회, 학교, 사회, 세계로 확장되도록 그 생명력과 확산력을 가정과 교회의 시너지를 통해 공급받게 될 것이다.

8. 나가는 말
2020년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는 일종의 위기와 혼란 속에 빠져 있다. 전근대, 근대, 탈근대가 함께 뒤섞여 혼재하며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제시하는 거시구조를 보면 구심점-정체성-전체성이
라는 축과 원심력-개방성-개별성이라는 축이 상호 수렴 내지 관계형성을 하지 못한 채, 서로 분리, 단절됨으로써 많은 

왜곡과 일탈을 보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이제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분리와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 관계성을 발견하고, 한국교회와 교육목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통전적�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근원적 관계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성,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관계성
에서 발견하였다. 이러한 근원적 관계성의 관점에서 목회자의 전문성과 정체성, 문화와 기독교의 관계성, 기독교교육
학의 특성과 방법론을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근원적 관계성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러한 앎과 믿
음을 올바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통전적� 진리의 추구이며, 통전적 진리를 추구하는 교육을 가리켜 �통전적 기독교교
육�(Holistic Christian Education)이라 명명하였다.

통전적 기독교교육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칼케돈 모형�, �뫼비우스띠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균형잡힌 교육목회 수행
을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학문적, 이론적 성찰의 토대 위에서, 교육목회의 핵심과제로서 분리 및 

단절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이론적, 실천적 성찰의 열매로서 �코이노니아 교육목회�(Koinonia Educational 

Ministry)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통전적 관계성 회복과 코이노니아 교육목회 모델에 관한 학문적 연구 및 현장에
서의 지혜로운 실천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장차 한국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단초
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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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0년의 한국사회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향후 한국사회는 근대를 지나 

탈근대적 특성이 점차 전 영역에 걸쳐 확산되어 갈 것이 예상된다. 과거처럼 집단성과 획일성을 추구하면 그것은 과거
지향적 전근대주의로의 회귀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개별성과 다원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개인주의, 상대주
의라는 또 다른 극단에 빠지고 말 것이다. 전근대적 획일주의나 탈근대적 상대주의라는 양 극단은 결코 한국사회의 대
안이 될 수 없다. 21세기 한국사회는 개인과 함께 공동체, 공동체와 함께 개인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 3

의 대안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 3의 대안을 향한 신학적, 기독교교육학적 탐구를 시도한다. 이러한 제 3의 

대안적 방향설정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성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한국교회의 폭발적 성장을 가능케 했던 한국
교회 특유의 유산에 대한 성찰; 둘째, 일반 전문인과 구별되는 목회자만의 전문성 및 정체성에 대한 성찰; 셋째, 세속문
화와 기독교의 관계성에 대한 유형론적 고찰; 넷째, 교육목회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기독교교육의 특성 및 방법론에 대
한 성찰; 다섯째, 올바른 목회와 교육에 장애가 되는 주요 문제들에 대한 분석적 성찰; 여섯째,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분
리와 단절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코이노니아 교육목회�를 제시함으로써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주제어
개인주의, 상대주의, 한국교회, 통전적 관계성, 교육목회, 코이노니아 교육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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